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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화 이후 가속된 전지구 온난화는 이미 수많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며, 이에 따른 
해수온 상승과 육상 빙하 및 극지 빙상의 용융에 의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해수면은 단순한 환경변
화의 차원을 넘어선 기후 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낼 정도로 우리 실생활에서 바로 느낄 수 있
을 정도의 파급력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.

해수면 변동에는 수온 상승에 따른 열팽창 및 빙상 용융에 따른 담수 유입이 주원인으로 작용하는
데, 최근 IPCC 5차 보고서에는 빙상 용융의 효과가 보다 우세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.

극지연구소 해수면 변동 예측 사업단에서는 남극 장보고기지 부근 빙상, 빙하, 빙붕 및 연안 해양
에 다학제 빙권변화 종합감시 관측망을 2010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, 최근 지권-빙권 및 수권-
빙권 간 상호관계가 밀접히 연관되어 빙권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으며, 이 발표를 
통해 매우 흥미로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빙상 용융이 해수면 변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고
찰해 보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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